
마그눔 오푸스
릴이 소리를 내며 멈췄다: “777”. 가상 아바타의 하얀 빛이 마치 에너지가 흡수되듯이 서버 
뒤쪽의 아이스로 빨려 들어갔고, 눈 앞에 펼쳐진 수많은 인터페이스의 연료가 되어 빛이 
번쩍이기 시작했다. 서버가 눈부시게 빛을 내기 전부터 서버에 침투한 침입자를 가두도록 
설계된 공간에 노련해 보이는 침입자가 무력하게 둥둥 떠다니고 있었다.

클로이는 조금 더 가까이서 보려고 몸을 기울이며 두 눈을 크게 떴다. “...내 관심을 끄는 데 
성공했군요, 믹스(Mx) 호리그.”

“내가 말했죠, 미스 베르트람, 이건 내 최고의 걸작이에요. 나의 마그눔 오푸스.”

이 PDF를 프린트하기 전에 프린터 설정에서 모든 여백을 제거하십시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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